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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
“미국인, 낭비마을 사람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부자가 되는 길, 부도(富道) 1단은 근(勤), 2단은 검(儉)이다. 부도 3단은 축(蓄)이다. 쌓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쓰지 않고 지키고 불려야 한다. 
 조선 중기 ‘어우야담’에 나오는 충주의 고비이야기다. 자린고비로 불리는 이가 바로 그다. 동
네 사람 하나가 부자되는 비결을 알려 달라 그에게 간곡히 청했다. 
 고비는 흔쾌히 응했다. 그들은 성 위쪽에서 만나기로 했다. 산위에서 자란 소나무 한 가지가 
성 밖으로 뻗어 있었고 그 아래는 절벽이었다. 고비는 동네사람에게 그 가지에 매달리라고 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그 말대로 했다. 
 “이제 한 손을 놓으시오” 
 “예?”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고비의 말대로 따라 하기는 했다. 그러나 떨어지면 곧바로 저승행일 
듯하여 바짝바짝 목이 탔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쪽 팔에 온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쥐고 있었
다. 드디어 고비가 한마디 했다. 
 “그 한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당신 재물을 잡고 있으면 되오.” 
 재물을 지켜야 한다는 비결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케 해주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은 빚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오래전 대기업들이 달러를 들여와서 돈장사하며 흥
청댔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또 신용카드 사태로 온 국민이 카드대출로 돈을 헤프
게 쓰더니 이젠 영끌이라며 빚내서 코인, 주식, 집을 사는 게 유행이 됐다. 
 강대국 미국도 쌍둥이 적자로 허덕인다. 세계적 부자인 워렌 버핏조차 미국인을 ‘낭비마을 사
람들’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경제거품을 품은 채 중국의 경제도 심상찮다. 전쟁으로 유가와 원
자재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하고 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나 개인이나 
돈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부도 4단은 업(業)이다. 최고의 투자는 창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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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이 되면 신세가 한층 좋아진다. S그룹의 경우다. 신임상무가 
되면 부장 때보다 연봉 2배를 비롯하여 50가지가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임원이 되기도 어려
울뿐더러 유지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업(業)을 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가. 중국의 원저우(溫
州)사람들은 ‘중국의 유태인’이자 ‘중국의 개성상인’들이다. “배부른 종업원보다는 배고픈 주인
이 낫다”는 게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남의 회사에 들어가 높은 지위에서 일하는 것보다 노점상일지라도 주인이 되는 쪽을 
택한다. 주인이 되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 남부에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한 지리적 환경이 원저우인들에게 개방과 모험의 정
신을 갖게 했다.” 전 중국국가 주석 장쩌민의 찬탄이다.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태도와 실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성취력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최대나 최고가 아닌 
시장의 최적주의’를 내세우며 무서운 속도로 세계의 상권을 석권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원저
우의 실천적 모험가들에게 감사해야한다.” 거인 덩샤오핑은 아낌없이 그들을 칭송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21일
(금)

7월 24일
(월)

7월 25일
(화)

7월 26일
(수)

미 달 러 (USD) 1265.80 1281.70 1283.80 1280.70

일 본 엔 (JPY) 904.37 904.61 907.12 908.78

영 국 파 운 드 (GBP) 1629.40 1647.50 1645.45 1651.40

캐 나 다 달 러 (CAD) 960.80 969.33 974.68 971.29

홍 콩 달 러 (HKD) 162.00 163.95 164.31 163.95

중 국 원 (CNH) 175.97 178.55 178.30 178.87

유 로 화 (EUR) 1409.66 1426.40 1420.14 1415.37

호 주 달 러 (AUD) 857.90 862.07 864.83 869.21

싱 가 폴 달 러 (SGD) 953.95 963.18 963.78 964.5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63 280.98 280.77 280.70


